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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세계1위 20개 배출
2020년 매출목표 20조원 … 정밀화학 전자화학에 첨단소재 강화

금호석유화학이 2020년까지 세계 1위 상품을 20개 배출함으로써 매출 20조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금호석유화학(대표 박찬구)은 1월3일 정동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에서 시무식을 겸한 비전선포식을 열고

앞으로 10년간의 사업계획인 비전 2020을 발표했다.

금호석유화학은 “2020년까지 매출액 20조원, 세계 1위 상품 20개를 달성해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인 화학그

룹으로 도약하겠다”며 “기술력, 품질, 서비스 등 모든 부문에서 가장 뛰어난 글로벌 경쟁력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주력사업인 합성고무와 합성수지 사업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정밀화학, 전자화학, 에너지, 건자재 사업

등을 신 성장동력으로 삼아 집중 육성키로 했다.

또 불용성 유황, CNT(탄소나노튜브), 바이오에탄올(Bio0Ethanol) 등 첨단 소재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키로

했다.

박찬구 회장은 “비전 2020은 화학계열사가 모두 협력해 이루어야 하는 목표인 동시에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비전 달성을 위해 신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영업이익률을 개선하는 한편 환경ㆍ상생경영 등에 최선을 다해달

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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